
일본의 중소방적들이 도전하는 시대 

 ◎ 면방적 규모가 축소될수록 중소방적의 존재 가치가 높아져 

일본의 면방적 산업은 1867년에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사쓰마한(薩

摩藩)’이 영국 플라트(Platt)사의 스로슬 방적기(throstle spinning m/c)와 뮬 정방

기(mule spinner)를 도입하여 ‘가고시마 방적소(鹿兒島紡績所)’를 설립함으로써 

태동하였다. 그 후로 방적업은 근대 일본 산업의 토대가 되어 수출 증대로 

외화 획득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로부터 140여년 동안에 면방적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하여 최근에는 

섬유제품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일본내의 면사수요가 줄자, 일

본의 방적업은 시설규모를 축소해 왔다. 2006년에도 큰 방적 공장이 폐쇄되

고 재편되는 변화가 계속 이어졌다. 일본 방적협회 회원사만도 운전가능 추

수가 1994년에 436만 6천추였던 것이 2006년에는 96만 2천추로 줄어, 마침내 

백만추대(臺)를 깨고 일본방적업에 하나의 지표가 되는 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007년에도 여전히 방적기는 감소하고 공장이 재편되었다. 큰 방적이 비섬

유사업(非纖維事業)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 보면 역시 앞날이 불

투명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말하자면 큰 방적회사만이 일본의 방

적업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중소방적이 

엄연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일본 방적업의 발전과정에서 중소방적이 큰 역할을 해왔으

며, 현재와 같이 업계 전체의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방의 역할

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의 니즈(needs)가 세분화되어 

관련 고객으로부터 극단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품종 소로트 생산

체제가 요구되고 있어, 규모가 작다는 것이 결코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강점

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중소방적이기 때문에 큰 방적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동력을 살린 실 개발이

나 판매전략이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이 앞으로 방적업으로서의 바람직

한 자세에 대하여 힌트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일본 면방적업의 장래를 주시할 때 중소방의 존재 가치는 크다. 면사 시황

이 불황이기도 하고 시장이 축소되는 등의 역풍속에서 그래도 방적에 전념

하며 일본의 방적업을 지키려고 중소방적은 노력하고 있다. 이제야 일본방적

업의 정신이나 실 생산의 높은 뜻을 이어가는 것은 중소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높은 뜻을 지닌 중소방적들의 도전을 소개한다. 

 ◎ 나가이(Nagai) 직포의 도전 : 달인들이 ‘손으로 만든 실’ 

오사카(Osaka)후(府)의 기시와다시(岸和田市)에 있는 나가이(永井) 직포는 

현재 정방기 17대에 7,140추의 방적설비를 갖고 팬시 얀(fancy yarn)을 전문적

으로 뽑고 있는 기업이다. 각종 얼룩실, 슬럽사, 넵(nep)사를 생산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손으로만 팬시 얀을 뽑으며, “앞으로도 팬시 얀으로 특화

하여 중국에서 모방할 수 없는 ‘손재주’로 만드는 브랜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나가이 직포의 생산량은 월산 600곤(梱)으로, 모두 실로 판매하고 있다. 의



료(衣料)용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방이나 벽지용 등 자재용(資材用)

이 10%로 되어 있다.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까지나 손으로만 실을 만든다는 점이다. 예컨

대 슬럽사는 보통 컴퓨터 슬럽(computer slub)이 일반적인데, 동사는 ‘내추럴

(natural) 슬럽’으로서 자연스러운 슬럽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품질의 재현

성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원면배합이나 카드공정(card 工程), 롤러 파트

의 조정 등 독자적인 노하우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샘플 검사도 매일 하

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 슬럽사가 많아짐으로

써, 역으로 손으로 만든 슬럽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한 자

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사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기술자의 집단이며, 넵사의 넵(nep)도 

외주를 주지 않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등, 그야말로 ‘달인이 손으로 만드는 

실’이 최대의 매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선인 중류(中流 ; mid stream)기

업 뿐만 아니라 일부 어패럴로부터도 ‘나가이의 팬시 얀’으로 짠 생지로 지

명(指名)하여 구입하는 등 그 브랜드력이 높아지고 있다. 

다품종 소로트 체제도 동사의 강점이라, 현재 4~30수를 판매하고 있는 팬

시 얀 ‘아라레(싸락눈)’ ‘미조레(진눈깨비)’ ‘시모(서리)’ ‘가스미(안개)’ 등뿐만 

아니라 40수급의 ‘알토’, 피마(pima)면을 사용한 ‘닌바스’, 중국의 장면(長綿)

을 사용한 ‘실키이’등 다채로운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요망에 

따라 개발하여, 단번수(端番手)를 포함한 여러 번수로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

으며, 로트가 최소 1곤(梱)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나가이 직포는 1곤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생산체제가 강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기(夏期)는 면사의 시황이 악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패션 트렌드가 깨끗



한 것 쪽으로 흐르고 있어, 팬시 얀을 둘러싼 시장 환경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깨끗한 것일지라도 전부가 보통의 실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역시 어느 정도의 팬시 얀 수요는 확실히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동사에서는 앞으로도 팬시 얀으로 특화함으로서 특히 브랜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가이 직포는 자신있는 분야를 더 깊이 개발함으로써, 중

국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손으로 만든 실’에 전념하겠다고 하고 있다. 

 ◎ 미사와(Misawa) 섬유의 도전 - 태번수 실의 종합 전문 메이커 

미사와(三澤) 섬유는 소면사 뿐만 아니라 마혼(麻混)이나 합섬혼(合纖混), 

톱(top) 염색사 등과 같은 다채로운 실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미사와 섬

유는 “당사(當社) 외에는 없는 특색을 만들어 냄으로써 태(太)번수 실의 종합

메이커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오토코로(Autocoro) 13대, BD 3대와 관계 회사에 오토코로 3대

가 있어 합계 3,288추의 생산설비를 갖고 있다. 생산 아이템도 풍부하다. 3.2

수부터 16수까지는 순면사이고, 합섬 100%사(絲) 뿐 아니라 마혼, 합섬혼, 레

이온혼, 톱(top) 염색사 등으로 풍부한 라인업(line-up)을 갖추고 있다. 혼타면

기도 새로 두 대를 구입하여 라인을 증설하는 등 다품종 소로트 체제를 강

화하였다. 

동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스톡(stock ; 在

庫) 판매를 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예컨대 10수를 주문한 고객이 급히 다

른 번수나 소재로 바꾸려 할 때에도 즉석에서 바꿔줄 수가 있다. 이것이 가

능한 것은 영업담당자가 전국의 산지를 돌면서 여러 가지 실의 수요가 각기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적정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판매 대상은 하마마쓰(浜松), 나고야(名古屋), 빙고(備後) 등의 산지가 

중심이 되는데 최근에는 관동(關東)지방이나 방적 텍스타일에의 판매도 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면사의 시황이 나쁘

거나 원료값이 오른 영향도 있어 채산면에서 경영이 계속 어렵다. 

한편 원래 데님용의 6~10수가 주력인 동사도 최근에는 새로운 분야, 특히 

장갑이나 카펫용 3~5수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정번품(定番品)의 실 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특수한 것을 늘려서 대응할 방

침이며, 2006년부터 새로 특방사(特紡絲)에 참가한 것도 그러한 원인 중의 하

나이다. 

동사의 사업 중 또 하나의 기둥이 부직포사업이다. 니들 펀치(needle punch) 

계열에서는 자동차나 필터, 토목용 부직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풀

(full) 가동하고 있으며, 1계열(line) 더 증설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이 쪽은 순

조롭게 확대되고 있다. 

젊은 기술자의 확보나 기술계승(技術繼承)에도 노력하고 있다. 동사는 위로

는 70대부터 아래로는 20대까지 기술자가 있으며, 특히 젊은이에게 책임 있

는 부서를 담당시키는 등 인재육성에도 열심이다. 

미사와 섬유는 “앞으로는 이제까지 별로 팔지 않았던 여러 산지에도 적극

적으로 판매하겠다”고 하며, 특히 관동지방에서 판매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그리고 다품종 소로트 체제나 스톡 판매 등 동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특색

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태번수 실의 전문 종합메이커로서 한층 더 역할을 하

고자 한다. 



 ◎ 무카이시마(Mukaisima) 방적의 도전 - ‘초심(初心)으로 실 만든다’ 

히로시마(廣島) 현(縣)에 있는 무카이시마(向島) 방적은 얼룩실이나 슬럽사, 

커버링 얀 등의 다채로운 실을 만들어 주문을 받고 있다. 동사는 “고객이 요

구하는 실을 개발하는 것이 방적의 사명”이라고 하며, 실을 정성껏 만들려는 

초심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개발력을 강화하여 사업을 크게 늘리려 하고 있

다. 

본사 공장에는 링정방기 58대로 2만 2천추의 설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춰, 오더 메이드(order made)와 

같이 실을 만든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하여 소재나 방적방법, 번수 구성을 

조화롭게 짜맞춤으로써 다양한 라인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0.5번수의 극태특수사(極太特殊絲)로부터 단번수(端番手)를 포함하

여 40수까지 생산하는 외에, 얼룩실은 원면배합에서 3종류, 전공정(前工程)의 

조정으로 2종류, 정방단계의 조정으로 1종류, 컴퓨터의 설정으로 1종류, 계 7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넵(nep)사도 넵 삽입(揷入) 타입과 넵 발생 타입의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품질의 안정성에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또한 소재도 순면사 뿐만 아니라 마(麻) 100%나 울(wool)혼(混), 레이온

혼, 합섬혼 등 다채롭다. 코어 얀이나 커버링 얀에서도 풍부한 생산 실력을 

갖고 있다. 

소로트 체제도 독특한 장점의 하나이다. 특수한 실에 관해서는 주문을 받

아 최소 5곤(梱) 정도부터 판매할 수 있다. 판매 대상은 면직물이나 니트산지

로, 거의 모든 산지로 실을 공급하고 있다. 의료(衣料)용 뿐만 아니라 가방 

기포(基布)나 범포 등의 자재(資材)용으로도 40%가 판매되고 있다. 동사에서

는 이제까지 상사(商社)를 통한 판매가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산지의 거래



선과 직접 흥정하는 방식의 판매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사의 또 하나의 강점은 기술개발력이다. 예컨대 얼룩실 생산에서는 1996

년에 당사가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의 지원을 받아 싱글 에이프런 정방기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하는 등 높은 독자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한편에서 동사는, 개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저의 요망을 

따르기 위한 개발이고, 또 하나는 당사 내의 현장 기술자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를 키워드로 잔털실(의도적으로 잔

털을 많이 발생시킨 장식사)이나 슬럽 삽입사(slub 揷入絲 : 슬럽사의 마디

(節)부분을 정방단계에서 외부로부터 삽입해준 실) 등의 독자적인 자사 기술

에 따른 특수장식사의 연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동사는 유저가 요구하는 실을 개발하는 것이 방적의 사명이며, 이것이 실 

만들기의 초심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중요시하여 팔리는 상품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 아사히(Asahi) 방적의 도전 - ‘마켓 인’으로 실 만들기 

아사히 방적은 고급면을 사용하거나, 컴팩트사 등의 고부가가치사를 주로 

만들고 있다. 동사는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기동력을 갖

추고 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를 개발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 

동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시장 니즈에 맞는 기동력을 갖춘 실 개발이

다. 그래서 정방기도 링정방기 뿐만 아니라 OE정방기나 컴팩트정방기를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설비를 매년 새것으로 바꾸거나 변경하고 있다. 2007년 4



월에도 새로 컴팩트정방기 2대를 증설하여 총 5대 체제가 되었다. 이로서 동

사가 갖고 있는 생산설비는 링정방기 14대(컴팩트정방기 5대 포함), OE정방

기 10대로 총 8,328추가 된다. 

동사가 적극적으로 설비를 새로 바꾸거나 변경하고 있는 까닭은 예전처럼 

시장 니즈가 단순하지가 않아서 여러 개의 다양한 니즈가 동시에 생기기도 

하며, 그것도 자주 변화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태종품(太

宗品)인 일류 실이나 슬럽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수요를 추정하면서, 표면

이 깨끗한 트렌드에 대응한 컴팩트 슬럽사를 개발하는 등 기동력을 활용한 

실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번수 구성도 태번수를 중심으로 2~36수까지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생산하

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장차는 “사이로 스펀 컴팩트 사(siro-spun 

compact 絲)의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차별화 고급 원면을 사용하는 것도 동사의 특색이다. 주력인 순면사 ‘삼왕

관(三王冠)’, 폴리에스터혼(混) ‘크라운(Crown)’, 레이온혼(混) ‘킹(King)’ 뿐만 

아니라 카메룬(Cameroun)면, 짐바브웨(Zimbabwe)면, 페루(Peru)의 아스페로면

(aspero綿) 등의 고급원면이나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도 직접 사용하고 

있다. 원면의 차별화와 방적기술로 실의 표정을 변화시켜 부가가치를 올린다

는 생각이다. 

최근에 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초장면(超長綿)인 슈피마(Supima)면으

로 뽑은 컴팩트 코머사인 ‘에인젤(Angel)’이다. 타월용으로는 이마바리(今治) 

산지와 센슈(泉州) 산지로 판매하고 있으며, 니트사는 와카야마(利歌山) 산지

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품질이나 품위(品位)가 매우 좋아 호평을 받고 

있다. 동사는 앞으로 이들을 크게 키우고 싶다고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제까지 별로 팔지 않았던 여러 산지에 대한 판매에도 힘을 쏟으려 하고 

있다. 동사는 영업 담당자가 직접 산지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니즈

를 찾아 내고 있다. 그리고 거래선의 기획에 대하여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하여 폴로 업(follow-up)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한층 더 

‘마켓 인(market-in)*’ 으로 판매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마켓 인 :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법) 

 ◎ 야마추(Yamachu) 방적의 도전 - 고급 희소면으로 차별화 

오사카(Osaka)후(大阪府)의 기시와다시(岸和田市)에 있는 야마추(山忠) 방적

은 데님용 얼룩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면이나 그리스(Greece)면 등

의 희소(稀少)한 고급 차별화 원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사는 ‘방

적에서 특징을 내놓으므로서 하류(下流 ; down stream)를 대상으로 한 실을 만

들고 있다’고 한다. 

동사는 현재 링 정방기 9대에 4,320추의 설비로 월간 약 1,000~1,200 곤

(梱)을 생산하고 있다. 5수부터 20수의 데님용 얼룩실 생산이 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트사나 흰 생지용이 20% 정도 된다.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은 모(母)회사가 원면을 수입하고 있는 상사 ‘야마추 

면업(綿業)’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회사를 통하여 고급 원면만을 사용하

여 실을 만들고 있다. 현재 주력으로 되어 있는 호주면, 미면, 아프리카면을 

혼면(混綿)하여 뽑은 ‘선라이지’ 뿐만 아니라 짐바브웨면으로 뽑은 ‘선알바아’, 

그리스면으로 뽑은 ‘그리핀’ 등 차별화되는 희소 원면을 사용하여 뽑은 면사 

등이 많다. 

특히 짐바브웨면으로 뽑은 실은 1991년부터 상품화에 성공하였으며, 일본



에서 가장 먼저 직접 상품화하였다. 독특한 광택과 섬유강도가 매력으로 되

어 있는 상품이다. 그리스면의 ‘그리핀’도 독특한 ‘스토리성(story性 : 상품에 

얽혀 있는 사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 차별화 면사는 원면의 희소성 

때문에 원면 구매가 중요하게 되며, 모회사에서 1년분의 원면을 스톡(stock)

하는 등으로 안정된 생산이 강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망을 살린 

오더 메이드(order-made ; 注文製品)같이 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최소 0.25곤(梱)부터 판매할 수 있는 등 소로트 체제도 동사의 특징이다. 

방적의 앞공정(前工程)에서도 독특한 방법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카드(card)

공정을 일반적으로 싱글카드(single card)인 것을 더블카드(double card)로 바꾸

어 종전보다도 더 많이 단섬유(短纖維)를 제거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얼룩실은 기계 얼룩과 컴퓨터 얼룩의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특

히 기계 얼룩은 품질의 재현성이 어려운 상품이다. 그러므로 동사에서는 ‘품

질을 안정시키려면 우선 원면부터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기본을 중요시하여, 

6~7종류의 원면으로 독자적인 원면배합을 한 다음 모두 일본방적검사협회에

서 HVI(high volume instrument) 검사를 받았으며, 방적 후의 품질관리도 철저

하게 실시하였다. 

동사에서는 앞으로 더욱 하류(下流 ; down stream)까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넓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야마추 면업이 텍스타일 

어패럴도 다루고 있으므로, 모회사와 제휴하여 사업을 넓혀나갈 것을 검토하

고 있다.  

야마추 방적이 아니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특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특수한 차별화사를 만들기 위한 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